
8 2024년7월16일화요일경 제

최저임금1만원시대…소상공인들한숨 안도 교차
장사안돼…키오스크설치 쪼개기알바등고려

일부는 1.7%최소로올라비교적다행 반응도

보다시피초복시즌저녁시간대인데도다섯테

이블밖에없는데,최저임금까지오른다니요.벌써

내년부터가걱정입니다.

15일 나주시빛가람동에서 만난 장어구이 전문

점사장이승철(43)씨는운영한지 1년밖에되지

않은식당문을닫아야하나걱정이이만저만아니

라며한숨을푹내쉬었다.

이씨는하루 12시간운영시간중손님이몰리는

점심시간등5시간정도를제외하면서빙과요리를

혼자할정도로인건비를아끼고있지만,최저임금

인상소식에밤잠을이루기어렵다고했다.

이씨는 경기침체로자영업자들은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는데,별다른대책없이최저임금만올

려놓은것같다며 내년부터는최소업종별차등은

두었어야하는것아닌가싶다며탄식했다.

지난 12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인상된1만30원으로확정되면서,자

영업자및소상공인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

가뜩이나경기침체로매출은제자리걸음은커녕

감소하는상황에서,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

원을넘어서게되면서크나큰우려를나타내고있

는것이다.

그나마일부자영업자들사이에서는사용자와노

동자간수차례공방끝에사용자가제시한1만30

원안으로내년도최저임금이결정되면서, 비교적

다행이다라는반응을보이기도했다.최근최저임

금상승폭과비교하면비교적적은데다,하반기금

리인하효과를더하면물가상승률대비나쁘지않

다는평가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체감상

9000원대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부담감을 준다는

자영업자가대다수였다.

곡성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인 정어진

(31)씨도 최저임금인상결정에아쉬움을나타냈

다. 정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안해 쪼개기 알

바 (주당 15시간이내)는하지않고있었는데, 앞

으로는적극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며 아르바이

트생없이혼자일하는시간을늘려야할것같다

고하소연했다.

정씨는인건비부담에서벗어나기위해키오스크

설치도고려했지만, 이마저도주요고객층을생각

하면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

정씨는 시골이다보니,방문하는손님연령층이

주로60대이상고령이다며 키오스크를설치하고

직원을줄이면인건비야줄겠지만, 키오스크사용

에불편함을느끼는고객들의발걸음이줄어들것

같다고말했다.

최저임금적용사례가가장많은편의점의경우

다른 업종보다 더 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앞서

최저임금위원회회의에서나온경영계입장중하

나인 업종별차등이반영되지않은게부당하다고

입을모았다.

광주시남구주월동에서 10년째프랜차이즈편

의점을운영하고있는황모씨는 잘못된최저임금

체계를가지고시간당 1만원을넘겼다며 최저임

금을올리지말란얘기가아니라,하한선과상한선

을둬야한다고말했다.

황씨는 이어 아르바이트생을 적게 고용하거나

쪼개기하는일도이때문이다며 편의점은음식점

과달리마음대로가격을올릴수도없고, 야간근

무자에게는급여를더줘야해타업종보다피해가

크다고말했다.

올해역시최저임금위원회에서업종별구분적

용을두고노사가치열하게맞섰지만결국부결됐

다. 현행 최저임금법엔업종별구분적용이가능

하다고규정돼있으나, 실제로 구분적용이실시

된것은최저임금제도도입첫해인 1988년이유

일하다.

경영계는올해취약업종의지불능력을고려해

야한다며, 음식점업과편의점업에대해최저임금

을구분해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지만,노동

계가저임금업종이라는낙인효과와구인난심화

를주장하면서결국받아들여지지않았다.

안도의한숨을내쉰이들도만날수있었다. 최

저임금상승률이 2022년 5.04%, 2023년 5.02%,

2024년2.5%였던걸감안하면올해인상률은감내

할수있는수준이라고했다.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서 20년째 한정식집을 운

영 중인 정모씨는 1.7%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5%넘게오른적이많지않았냐며 매년있는

최저임금인상이기때문에각오는하고있었다.하

반기에 금리 인하가 있고나면 내년부터는 오히려

숨통이트일것도같다고말했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장윤영기자zzang@kwangju.co.kr

복달임음식먹고힘내세요

15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직원이 초복

을맞아본관지하1층식품관에서삼

계탕밀키트와황기등다양한보양식

재료를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광주 전남6월무역수지11억4400만달러흑자

전년동기비12.5%증가

지난6월광주는수송장비와기계류, 전남은화

공품의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광주전남의무역

수지가11억4400만달러흑자로조사됐다. 올상

반기 무역수지 누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79억48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

다. 하지만지난달수출과수입이큰폭으로감소

하면서 흑자 기조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

다.

광주본부세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6월광주전남지역수출입동향을발표했

다.

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 6월광주전남지역

수출은전년같은달대비8.7%감소한49억7100

만 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38억2700만 달러

로, 무역수지는 11억4400만 달러의 흑자였다.

2024년 6월말누계기준전년같은기간대비수

출은4.3%증가했고,수입은1.9%증가해무역수

지는79억4800만달러흑자를보였다.

광주의 6월수출은전년같은달대비 9.8% 감

소한 14억500만달러, 수입은 10.1% 감소한 5억

800만달러를기록해무역수지는흑자8억9700만

달러로나타났다.품목별로보면수출은수송장비

(5.4%), 기계류(6.1%), 타이어(3.6%)가 증가

했고,반도체(21.6%),가전제품(10.6%)등은감

소했다.수입은반도체(0.8%), 고무(15.7%), 화

공품(17.5%), 기계류(9.9%)가 증가했고, 가전

제품(46.4%)은감소했다.

전남의 6월수출은전년같은달대비 8.3% 감

소한35억6600만달러,수입은6.7%감소한33억

1900만달러로무역수지는2억4700만달러흑자

였다. 품목별로보면수출은화공품(6.7%)이 증

가했고,석유제품(14.0%),철강제품(13.6%),수

송장비(24.9%), 기계류(60.2%) 등이비교적큰

폭으로감소했다. /윤현석기자chadol@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860.92 (+3.92)

코스닥 852.88 (+2.51)

금리(국고채3년) 3.076 (-0.025)

환율(USD) 1382.75 (+6.95)

광주은행은15일 주유및교육업종할인혜택

에 특화된 오일모아카드와 에듀플러스카드를

출시했다고밝혔다.

오일모아카드는 국내 6개 브랜드(GS칼텍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알뜰E1) 주

유소에서 주유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로,리터당최대120원의캐시백을제공한다.

특히 전월 실적 30만~70만원 미만이용시 1

당80원할인, 70만~100만원미만이면1 당100

원할인, 100만원이상은1 당120원할인혜택

을받을수있다.

이밖에도자동차정비가맹점최대 1만원캐시

백, 커피점과영화관등생활영역에서는 10% 캐

시백혜택도제공한다.

에듀플러스카드는 교육 업종에 특화된 카드로,

▲학원및학습지가맹점20%캐시백▲대형서적

온라인서적전자북 10% 캐시백 ▲온라인교육(인

터넷강의) 및 EBS 교재 10% 캐시백 ▲생활영역

(커피,영화,OTT) 10%캐시백혜택을제공한다.

학원가맹점은보습학원,입시전문학원,외국어

학원, 컴퓨터학원, 독서실, 예체능계학원, 초중

고교육기관등이며,학습지가맹점은눈높이,스

스로, 빨간펜, 구몬, 씽크빅, 능률, 기탄, 밀크T,

홈런,윙크학습,아이템플,장원교육등이있다.

해당카드발급은가까운영업점방문또는광주

은행 모바일웹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

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

com)에서확인하면된다.

/장윤영기자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주유 교육비부담덜어드려요

할인혜택특화 오일모아카드 에듀플러스카드 출시


